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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 7

년 미만 창업기업 23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업의 경영 측면, 협력 및 네트워크 요인 획득 측면, 창업 환경 

측면으로 만족도를 구분하여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

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우수 인력 획득 용이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

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 등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편리한 교통,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 환경 분위기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매출액 증가할수록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반면 업력이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와 기업의 이전 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집적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

시하였다는 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기업, 기업이전, 기업입지, 만족도

Ⅰ. 서론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업의 입지선정이다. 입지적 조건이 우수한 곳에 있

음으로써 유무형의 자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성공적

인 경영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석호 외, 2011; Lee, 
2020; Weaver et al., 2011).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의 입지선정

과 그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활동이다. 
선행연구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입지에 관심을 가지

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문준서·창원규, 2008; Sridhar 
& Wan, 2010; Zheng & Shi, 2018). 크게 두 가지 연구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연구 경향으로는 어떤 요인에 의

해서 기업이 입지를 선택하고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 경향으로는 입지요인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이무선, 2016) 또는 입지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이 있다(이무선, 2017). 
하지만 기업은 기존 입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한다. 전략적인 선택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

거나(전동호·주경식, 2012), 우수한 노동력 확보, 저렴한 토지

가격, 투자 환경 등을 찾아 이전하기도 한다(김석호 외, 
2011). 기업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집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초기 입지선정 요인을 넘어서 이전에 대한 이해 및 

원인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기업의 이전에 대한 요인을 밝히는 것은 창업기업

의 전략적인 입지 선택 오류를 줄이고 나아가 이전 의도를 

낮추어 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

을 제공해줄 수 있다. 즉,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한 지역 내 

정착하고 고급 인력의 증가 및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등 경

영하기에 우수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창업기업의 입주

와 다른 지역에 있던 기업의 이전이 가속화되며, 미국의 실리

콘밸리나 보스턴의 Route 128, 우리나라의 원주 의료기기 클

러스터,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등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의 집적으로 집적경제효과(agglomeration economies)가 일

어나게 될 것이다(Glider, 1989; Koo &　Choi, 2013; Marshall, 
1920; Storper & Salais, 1997).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

행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입지선정에만 관심이 있을 뿐 기업

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전하는지 또는 이전을 하지 않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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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지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김석호 

외, 2011).
창업기업이 현재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는 다

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현재 입지에 대한 만족도

가 있다. 초기에 시장규모, 노동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

하여 전략적인 결정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현재 입지가 기대 

이하일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할 것이다. 반면에 현재 입지에 만

족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사

업을 지속해서 영위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또한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와 기업 이전과의 관계는 수도

권과 비수도권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문남철, 
2008; 최준영·오규식, 2012; 최홍봉·윤성민, 2004), 창업기업의 

만족도가 이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이처럼 입지요인의 만족도와 기업 이전과의 관계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여 입지요인의 만족도가 기업 이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입지에 대한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

도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업 이전 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특

히 일반적인 생계형 창업기업이 아닌 기술 기반의 혁신형 창

업기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혁신형 창업

기업을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술 및 지식집약도가 

높아 혁신성이 높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 신기술 기반 기업

(new technology based firms), 벤처기업(배홍범 외, 2018; 이명

종·주영진, 2019; 최종열, 2013)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혁

신형 창업기업은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통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생계형 창업에서 ‘질 좋은 창업’
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양영석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혁신형 창업기업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

석을 통하여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정부의 입지 조성 

정책에 일조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기업의 입지선정과 중요성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시작하는 데 있어 입지 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이무선, 2017). 좋은 입지를 선택해

야만 입지로부터 오는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원 

수급이 원활한 곳에 입지하거나,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입지한

다. 또는 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해 우수한 인력 수급이 가

능한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의 결정은 

입지로부터 오는 이점을 누리기 위함이다. 결국 기업의 입지

선정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곳으로 선택한다(김주영·신기동, 
201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입지선정은 단순히 경

영자 또는 창업자의 선호가 아닌 전략적인 위치 선정으로 중

요한 의사결정에 속한다. 
다만 최적 입지의 선정이 언제나 그 기업의 성공을 담보하

지는 않으며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된다(최명규, 2003). 특히나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초기 매출이 발생하

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장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상황에

서 최적의 장소를 찾기란 쉽지는 않다. 선행연구에서는 창업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입지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먼저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Adam Smith(1776)는 

신생기업이라 할지라도 대도시에 위치하여 인재 활용의 가능

성을 높이라고 주장한다. Dahl & Sorenso(2012)는 창업자가 오

래 살던 곳에 기업이 입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웨덴 창업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창업자(entrepreneurs)가 오래 살았

던 지역에 위치할 때 생존율과 수익, 현금흐름이 더 좋은데 

이는 창업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

크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도 존재한다. 

Guzman(2019)에 따르면 단순히 고향 지역(home location)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집적경제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기업들이 집적해 있어서 노동 

시장의 풀(labor market pooling), 중간재 생산요소(intermediate 
input)의 공유, 지식의 확산(knowledge spillover)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Marshall, 1920). 이러한 집적경제효과

를 누린 결과,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거나 특허, 매출 증대 

등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Guzman, 2019). 
한편, 국내 연구 중 정재진·임채홍(2008)에 따르면, 지역의 

높은 혁신역량은 기업의 생산능력과 고용 창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창업자의 지역 출신보다는 지역의 혁신역량이 높은 곳

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업 입장에서 입지란 단순히 창업할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높은 경영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창업기업이 초기에 

어느 곳에 입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고 경영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입장에서 좋은 환경의 제공은 기

업의 집적을 불러일으켜 집적경제효과를 발생시키고, 타지역

에 있던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고 해당 지역으로 이전

하면서 기업 집적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따라서 지역의 

전략과 장기적인 발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업 입지 연구

는 매우 중요하다(이무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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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창업기업의 기업 이전(relocation) 요인

기업은 여러 입지를 두고 생산비용 절감, 우수 인력 확보 

용이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 및 

결정하게 된다. 선택한 입지에서 고정비용을 제외한 충분한 

수익을 누리고 있다면 다른 장소로 옮기기보다는 현재 장소

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것이다(Pellenbarg, et al., 2002). 하지만 

기업의 내·외부적 변화로 인해 이전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창업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투입된 고

정비용으로 인해 이전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입지에 

대한 공장 설립 등의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우며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 때문이다(Pellenbarg et al., 2002; Van Dijk 
& Pellenbarg, 2000). 반면에 창업기업의 경우 아직은 사업 초

기이며 규모가 작고, 성장 가능성이 커서 이전이 빈번하다

(Brouwer et al., 2002). 대부분 창업기업이 유사하겠지만 그중

에서도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3년 이후 재무적, 기술

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게 

된다(윤병선·서영욱, 2016; 이명종·주영진, 2019). 이러한 죽음

의 계곡을 넘기기 위한 기업의 경영활동과 나아가 극복과 성

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기업 이전과 새로

운 지역에서 나오는 이점이다. 
다음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창업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이

전 요인을 경영적인 측면, 협력 및 네트워크 요인 측면, 창업 

환경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업이 이전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경영 

여건의 개선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기업이 입지를 선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기업활동에 유리한 입지를 선택함으로써 기

업의 경영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에 

따라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입지가 오히려 기업의 경영에 방해된다면 창

업자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전과 관련하여 경영 관련

한 요인 중 전통적인 관점을 살펴보면, McLaughlin & 
Robock(1949)의 저서 “Why industry moves South”에서는 제조

기업이 북동부주에서 남동부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저렴한 

노동 비용(low cost labour)과 비교적 온건한(less active) 노동조

합(trade unions)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주장하는 저렴한 노동 비용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요인을 신

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기업의 

이전 요인으로 단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영적 요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전 요인 중 하나는 생산비용 절감, 시장 확장 및 접근성이 있

다. 첫째, 기업은 생산요소 획득이 쉬운 곳 또는 운·수송비 절

감으로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한다(도화용·이
용택, 2008; Jones & Woods, 2002). 둘째, 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포함한 시장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큰 곳으로 이전한

다. 이러한 기업의 이전은 국가 내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이루어진다(Capik & Dej, 2019; Kapitsinis, 2017). 
셋째,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하기 위하여 이전한다.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전을 결정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운송 수단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빠른 대

응을 하기 위해 이전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Holl, 2004). 이

와 관련하여 Zhu & He(2013)는 중국 닝보시(Ningbo)의 의류 

기업 사례를 분석하면서 비용 절감보다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기업 이전에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

고 있다. 넷째, 저렴한 임대료를 위하여 이전한다. 임대료 역

시 매출이 불확실한 창업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

문에 임대료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오게 된다면 이전을 

고려하여 비용을 낮추려고 할 것이다(Elgar & Miller, 2010). 
예를 들어, 최종민·유정민(2020)의 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입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1순위는 저렴한 

임대료(31.2%),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접근성으로 정보획

득 개발 유리(14.0%), 필요한 인력 구하기 용이(10.8%), 정부 

및 지자체 각종 지원(10.8%), 생산 필요 요소 획득(10.4%) 순

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Elgar & Miller(2010)
의 설문조사에서도 공간 부족 다음으로 임대료가 기업 이전

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다섯째, 기업은 경영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구하기 위하여 

이전한다(Erickson & Wasylenko, 1980; Kiss, 2007). 산업별 또

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기술 기반 창업기업

은 기업의 성공을 위하여 숙련된 노동자(high skilled-labor)를 

필요로 한다(Stuart & Sorenson, 2003). 따라서 주변에 쉽게 구

할 수 없거나 고용하기 어렵다면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가 풍

부한 곳으로 이전을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생산요소 획득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신속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제품 및 생산 제

공에 있어서 운수송비 저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1-4: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저렴한 임대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인력 공급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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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전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및 

협력 확장이다. 첫째, 기업은 다른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네

트워크 확장을 위해 이전한다. 주변에 있는 연구기관 또는 유

사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크는 다양한 

시장 및 기술 정보와 암묵지(tacit knowledge) 획득에 유리하다

(Cooke et al., 1998; Porter, 1990). 판교테크노밸리 사례를 연

구한 정선양 외(2016)은 기업이 혁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인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창

업기업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활용은 기업의 성과와 직결된다

(권미영·정해주, 2012; 박주연·성창수, 2016; 윤병선·서영욱, 
2016; 최종열, 2010). 따라서 창업기업이 현재 입지에서 네트

워크 확장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전을 고려할 것이다. 둘

째, 기업은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유치와 네트워

크 형성을 쉽게 하도록 이전한다(De Prijcker et al., 2019). 창

업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 획득이 가장 

중요하며, 여기서 대표적인 자원은 바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다. 미국의 벤처기업을 연구한 De Prijcker et al.(2019)
의 연구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을 많이 보유한 캘

리포니아주나 매사추세츠주 등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은 투자 유치와 자금 확보를 위해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1: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관련 기업 및 연

구기관과의 네트워크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

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민간(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의 이전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물리적 

환경과 창업 분위기가 있다. 첫째, 기업은 더 나은 주거, 문

화, 편의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와 정주 요건을 확보하기 위

해 이전한다. 전기, 도로, 주택 등 우수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의 확보는 해당 입지에 머무르는 창업자에 대한 삶의 질 개

선으로 이어지며, 우수한 인력의 유입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

으로 입지의 경쟁력을 높인다. 궁극적으로 혁신 및 암묵지 등

의 지식확산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집적하는 경제적 성과를 

보인다(임덕순 외, 2004). 
둘째, 기업은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의 교통 연

계성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을 선호하며 이를 

위해 이전한다(Barın, 2009; De Bok & Sanders, 2005; Nicolai, 
2019). 수도권 이전 선택에 대한 실증 분석을 연구한 도화용·
이용택(2008)에 따르면, 이전 경험이 없는 기업이나 이전 경

험이 있는 기업 모두 교통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와 유사하게 부산의 창업기업 입지결정요인을 분석한 배은솔·
윤갑식(2021)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밀집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 분위기를 누리기 위

해 이전한다. 기업가적 문화(entrepreneurial culture) 등 지역의 

분위기는 기업들의 집적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있는 기업

들을 해당 지역으로 유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oman 
& Baay, 2019). 과거의 경영환경은 세금이나 규제 등의 정부 

제도를 의미한다면 오늘날에는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기 위

한 기업 간 협력 등의 기업가적 문화로 확장될 수 있다

(Conroy & Deller, 2014). 이러한 창업 분위기의 조성, 확산 및 

고조는 기업 간 협력과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지역의 이미지 개선으로 창업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

업의 지리적 집적을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예술의 거리

였던 홍대·합정은 주변 대학가 학생들의 젊음과 자유롭고 창

의적인 창업 분위기 이점으로 2010년 이후 소규모 회사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으면서 홍합(홍대·합정)밸리라는 창업의 거

리로 탈바꿈되었다(신지윤·김세용, 2014). 종합하면, 현재 입지

의 정주 여건 만족도, 교통 만족도, 창업 분위기의 만족도에 

따라서 기업의 이전을 고려할 것이며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대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3-1: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주거, 문화, 편의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

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교통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자유롭고 창의적

인 창업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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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자

료를 활용하였다(최종민·유정민, 2020). 해당 설문조사의 표본

은 소재지와 창업연도별 비례할당을 실시하였고, 구조화된 설

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
년 7월 23일부터 2020년 9월 2일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창업 7
년 미만 기업 총 250개 기업을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매출액 등 자료의 누락을 제외한 총 231개의 기

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 및 활용하였다.
본 연구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 기업이 24개사 

(10.4%), 법인기업이 207개사(89.6%)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기업은 141개사(61.0%), 비수도권 기업은 90
개사(39.0%)로 나타났다. 업력에서는 3년 이하 초창기 창업기

업이 136개사(58.9%), 4~5년 기업이 65개사(27.1%), 6~7년이 

30개사(13.0%)로 나타났다. 업종에 대해서 ICT 제조/서비스가 

103개사(44.6%), 전기/기계/장비/화학/소재가 58개사(25.1%), 바

이오/의료가 37개사(16.0%), 기타(영상/공연/음반/게임/유통/서
비스 등)가 33개사(14.3%)로 나타났다. 남성이 창업한 기업은 

200개사(86.6%), 여성이 창업한 기업은 31개사(13.4%)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창업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6명(2.6%), 
30대 54명(23.4%), 40대 101명(43.7%), 50대 70명(30.3%)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이전 의도이다. 
이전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만

(도화용·이용택, 2008; Brouwer et al., 2002), 창업기업이 향후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의도를 물어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Hwang & Chen, 2016; Weaver et al., 2011). 
본 연구는 “귀사는 향후 이전(이동) 계획이 있으십니까?”라

는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를 종속변수인 창업기업의 이전 의

도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크게 3가지 범주로 구성된 혁신형 창

업기업의 입지 만족도이며 각각의 요인에 대한 입지 만족도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첫째, 경영에 대한 만족도는 “생
산(제품·서비스) 필요 요소 획득”, “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 

신송 제공”, “운수송비 저렴”, “저렴한 임대료”, “필요한 인력

을 구하기 용이” 등 총 5가지 요소이다. 둘째, 협력 및 네트

워크에 대한 만족도는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접근성 용이

로 정보획득 및 개발 유리”, “근처 민간(벤처캐피털 및 액셀

러레이터 등)의 교육프로그램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용이” 
등 총 2가지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창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 및 문화, 편의시설 우수”, “편리한 교통”, “자유롭고 창

의적인 분위기” 등 총 3가지 요소이다. 자료를 살펴보면 각각

의 개별 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6점 척도로 측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더욱 폭넓

은 응답을 얻기 위해서(양소오, 2011) 6점 척도로 되어 있다. 
또한 각 개념의 측정은 단일문항척도로 되어 있다. 측정개념

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위하여 단일 개념을 다수의 질문을 활

용하여 측정하는 일반적이나(도화용·이용택, 2008), 단일문항

척도의 경우에도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더욱 간결하여 응답자

가 설문지 작성을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김
미량 외, 2010; Gardner et al., 1998). 또한 실제 단일문항척도

와 다중문항척도로 측정된 두 요인 간 높은 상관관계로 높은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량 외, 
2010). 통계적으로도 단일문항척도와 다중문항척도 간에 차이

가 없는 연구도 존재한다(Gardner et al., 1998). 

구 분 사례 수

수도권
(비율)

비수도권
(비율)

전체
(비율)

기업 형태　

개인
12

(8.5)
12

(13.3)
24

(10.4)

법인
129

(91.5)
78

(86.7)
207

(89.6)

창업 기간

3년 이하
83

(58.9)
53

(58.9)
136

(58.9)

4 ~ 5년 
39

(27.6)
26

(28.9)
65

(27.1)

6 ~ 7년
19

(13.5)
11

(12.2)
30

(13.0)

창업 분야　

ICT제조/서비스
71

(50.4)
32

(35.6)
103

(44.6)

전기/기계/장비/화학/소재
26

(18.4)
32

(35.6)
58

(25.1)

바이오/의료
17

(12.1)
20

(22.2)
37

(16.0)

기타(영상/공연/음반/게임/디
자인/유통/서비스 등)

27
(19.1)

6
(6.6)

33
(14.3)

창업자 성별

남성
124

(87.9)
76

(84.4)
200

(86.6)

여성
17

(12.1)
14

(15.6)
31

(13.4)

연령대

20대
6

(4.3)
0

(0.0)
6

(2.6)

30대
34

(24.0)
20

(22.2)
54

(23.4)

40대
62

(44.0)
39

(43.3)
101

(43.7)

50대
39

(27.7)
31

(34.5)
70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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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조작정 정의 관련 선행 연구

종속변수 기업 이전 의도
귀사는 향후 이전(이동) 계획이 있으십니까?

(1=예 0=아니오)
Alkay(2010),

Hu et al.(2008)

독립변수

경영

생산요소 획득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생산(제품·서비스) 필요요소 획득

Jones & Woods(2002)

소비자 신속 제공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 신속 제공

Srivastava et al.(2004)

운수송비 저렴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제품·서비스 생산 및 제공에 있어서 운·수송비 저렴
도화용·이용택(2008)

저렴한 임대료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저렴한 임대료
Elgar & Miller(2010)

인력확보 용이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용이
Erickson &

Wasylenko(1980)

협력
및
네트
워크

기업 및 연구기관 
접근성 용이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접근성 용이로 정보획득 및 개발 

유리

Cooke et al,(1998),
Porter(1990)

민간과 네트워크 
구축 용이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근처 민간(벤처캐피털 및 액셀러레이터 등)의 교육프로그램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출 용이
De Prijcker et al.(2019)

창업
환경

주거·문화·
편의시설 우수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주거 및 문화, 편의시설 우수

도화용·이용택(2008)

편리한 교통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편리한 교통

Erickson &
Wasylenko(1980),

도화용·이용택(2008),
배은솔·윤갑식(2021)

창업 분위기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Roman & Baay(2019)

통제변수

창업분야
ICT제조/서비스, 전기/기계/장비/화학/소재, 바이오/의료,

기타(영상/공연/음반/게임/디자인/유통/서비스 등)
Dej et al.(2019)

고용인원 창업기업의 고용인원(상시근로자)
Alkay(2010),

Conroy et al.,(2016),
De Bok & Van Oort(2011)

매출액 2019년 기준 창업기업의 매출액 Alkay(2010)

업력 2019년 기준 창업기업의 업력
Alkay(2010),

De Bok & Van Oort(2011),
Nguyen et al.(2013)

주: 설문 문항의 조작적 정의는 최종민·유정민(2002)의 설문지 문항을 참고함

<표 3> 주요 변수 기초통계 및 상관계수

변수명

기초통계 상관계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 기업 이전 의도 0.33 0.47 1

2. 생산요소 획득 4.65 0.88 -0.13 1

3. 소비자 신속 제공 4.71 0.77 -0.22*** 0.70*** 1

4. 운수송비 저렴 4.55 0.82 -0.19*** 0.61*** 0.66*** 1

5. 저렴한 임대료 4.60 1.00 -0.05 0.37*** 0.29*** 0.26*** 1

6. 인력확보 용이 4.44 1.05 -0.16** 0.23*** 0.32*** 0.35*** 0.10 1

7. 기업 및 연구
기관 접근성 용이

4.52 0.93 0.02 0.41*** 0.32*** 0.30*** 0.18*** 0.34*** 1

8. 민간과 네트워크  
구축 용이

4.31 1.07 -0.03 0.37*** 0.37*** 0.36*** 0.29*** 0.39*** 0.71*** 1

9. 주거·문화·
편의시설 우수

4.36 0.96 -0.08 0.28*** 0.31*** 0.32*** 0.24*** 0.45*** 0.27*** 0.38*** 1

10. 편리한 교통 4.65 1.08 -0.12* 0.25*** 0.33*** 0.37*** 0.11 0.50*** 0.17*** 0.29*** 0.57*** 1

11. 창업 분위기 4.56 0.80 -0.04 0.24*** 0.27*** 0.22*** 0.23*** 0.31*** 0.32*** 0.35*** 0.59*** 0.41*** 1

*** p < 0.01 ** p < 0.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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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먼저 업종에 따라서 이전 

의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을 통제하였다. 업종은 ICT제

조/서비스업, 전기/기계/장비/화학/소재, 바이오/의료, 기타 등

의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준거집단은 ICT제조/서비스업이다. 
다음은 창업기업의 고용인원을 통제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용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할 확률이 높다(전동호·주경식, 
2012). 고용인원은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

로자를 모두 합한 종사자 수로 측정하였다. 매출액은 조사연

도인 2020년의 전년도인 2019년 매출액을 기반으로 측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의 업력을 통제하였다. 같은 창업기

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업력이 짧은 초기 창업기업보다는 업

력이 긴 중기 창업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거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이전하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2>와 같다. 

Ⅳ. 분석 결과

<표 3>은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와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

다. 주요 변수의 상관계수는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고 인

과관계를 나타낸 것이 아닌 단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에 주의를 기해야 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

립변수 간 상관관계의 계수 값이 유의미한 경우가 많아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면 독립변수의 회귀 계수의 값이 

불안정해져서 해당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

게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면 상

관관계가 높은 변수 중 하나를 제거하는 등으로 해결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변량 증

폭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VIF값이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

다(O’brien, 2007). 분석 결과 최고로 높은 VIF값이 2.51이며 

평균 VIF값이 1.79로 10미만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에는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연속형이 아니라 범주형 자료인 이항 

변수로 구성되어있다.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을 사

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은 종속변수가 연

속형일 때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이전 의도를 묻

는 이항변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표 4>는 입지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본 연구 질문에 맞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업기업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먼저 수도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

형 1>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입지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서비

스 신속 제공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기업 이전 의도에 부(-)

의 유의한 영향관계(β=-1.052, p<.0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용이 항목에 대한 만족도 

역시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β=-0.562, 
p<.0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네트워크나 창업환

경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는 기업 이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2>의 

결과에 따르면,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항목이 기업 이전 의

도에 부(-)의 영향관계(β=-0.680, p<.1)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창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 중 편리한 교통 항목이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관계(β=-0.602, p<.05)를 보였

으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에 대한 항목 역시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관계(β=-0.731, p<.1)를 보였다. 통제변수

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는 반면 

업력은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혁신형 창업기업의 이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에 대한 만족도는 수도권/비수도권 여부에 따라 영향 관

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 

중 하나인 매출이나 업력은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지만, 경영과 관련된 만족도가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

타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인 매출이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냈으며 수도권 창업기업과 달리 경영

과 관련된 만족도 또는 네트워크 만족도보다는 주변의 창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이전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4>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수도권 
창업기업 
(141개)

비수도권 
창업기업 (90개

독
립
변
수

경영 
만족도

생산 요소획득 0.074 0.554

소비자 신속 제공 -1.052** -0.516

운수송비 저렴 -0.325 -0.168

저렴한 임대료 0.095 0.53

인력확보 용이 -0.562** 0.109

네트워크 
만족도

기업 및 연구기관 
접근성 용이

0.280 0.464

민간과 네트워크 
구축 용이

0.429 -0.680*

창업 
환경 
만족도

주거·문화·편의시설 
우수

-0.285 0.403

편리한 교통 0.288 -0.602**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0.252 -0.731*

통
제
변

분야
(준거집단:

ICT제조/서비스)

전기/기계/장
비/화학/소재

-0.8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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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함
*** p < 0.01 ** p < 0.05 * p < 0.1

Ⅴ. 결론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선정에 관한 의사결정은 중요하다. 
입지로부터 오는 다양한 혜택과 그에 따른 경영의 성과가 달

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창업 3년 차부터 나타나는 죽음

의 계곡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에서 선행연구는 입지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입지요

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달리 이전이 빈번하다.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현재 입지

가 기대에 못 미쳐서 이전하거나 입지가 주는 집적경제효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이전

한다. 창업기업의 이전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창업기업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무엇

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중 하나이다. 또한 정부 

정책과 지역의 전략 수립 및 나아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국외에서는 기업 이전

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Alkay, 
2011, Brouwer et al., 2002; Capik & Dej, 2019), 국내에서는 상

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김석호 외, 2011; 
도화용·이용택, 2008). 
본 연구는 신기술 또는 첨단기술 기반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입지에 대한 경영, 협력 및 네트워크, 창업환

경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

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

도권의 창업기업마다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

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입지와 인력 공급이 

용이한 입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전 의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의 기업은 벤처캐피털, 액셀러

레이터 등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입지와 편리한 

교통,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 분위기가 있는 입지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이전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기업의 특성

과 입지 선택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문남철(2008)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창업의 경우 고차 서비스업종에, 비수도권의 

경우 같은 생계형 서비스업종에 더욱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의 ICT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

력 확보가 중요한 ICT 기업의 경우 70.9%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철(2019)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형 제조 

창업기업의 64.13%는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

라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해있는 수도권에서의 창업은 집적

경제효과의 이점(시장규모와 잠재력, 고학력 인력 확보 등)을 

활용한 창업이 비수도권과 비교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벤처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최홍

봉·윤성민(2004)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기업 간 기

술 협력 활동이 활발하지만, 비수도권 벤처기업의 경우 대학

과의 기술 협력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창업기업의 입지 선택 전략과 나아가 기업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즉, 수도권 창업기업은 수도권의 다양한 집적경

제효과와 인력확보를 위한 경영 관련 입지를 더욱 고려하며 

이에 따른 만족도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전 유무를 계획할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 창업기업은 창업하기 쾌적한 환경, 
삶의 질이 좋고 민간 벤처캐피털과의 네트워크로 자금확보를 

기업 이전 의도 유무를 결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혁신형 창업기업 간에 이전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창업기업

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있어서 학술적인 기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하기 좋은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입지 또는 공간제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

자는 이러한 다양한 입지 가운데서 창업하기 좋은 최적의 장

소를 결정하고 사업을 영위하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창업자의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기업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창업기업의 또 다른 전

략적인 결정 중의 하나이다(Dej, Jarczewski, & Chlebicki, 
2019). 하지만 창업기업의 잦은 이전은 고급 인력의 이탈과 

또 다른 비용 발생, 새로운 환경의 적응 등의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이탈과 이에 따른 지역의 

집적경제효과 감소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혁신형 창업기업의 빈번한 이전을 줄

이고 집적경제효과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

도권의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 창업기업

에는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

도록 하는 다양한 경영 지원과 함께 필요한 인력이 알맞은 

때와 장소에 공급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조성해야 하겠다. 
반면 비수도권 혁신형 창업기업은 벤처캐피털과의 네트워크 

기회가 적으며, 상대적으로 투자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

문에(최종민 외, 2020), 민간 투자자, 기업 등의 네트워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곳에 입지선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를 갖춘 비수도권에서는 

창업기업이 좀 더 집적될 수 있도록 교통 요지에 입지를 조

수

바이오/의료 -0.027 -0.406

기타 -0.868 -1.858

고용인원(log) -0.159 -0.352

매출액 0.084 -0.755***

업력 -0.156 0.877***

상수 3.743 6.259**

Log likelihood -75.052526 -42.530425

Wald chi2 31.63** 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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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자유롭고 창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으

로 국내의 연구가 많지 않고 자료의 한계로 연구모형이 비교

적 단순하다. 다만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위한 탐색적 연구

로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고도화된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둘째, 단일 개념을 다수의 설문으로 활용 측정

하는 것과 달리(도화용·이용택, 2008) 자료의 한계로 단일항목

측정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이 있다.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깊이 있는 주

제와 시의적절한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발전시킬 필요

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입지에 대한 불만족과 기업 이전 의도

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조절 효과를 살펴볼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를 기초 삼아서 향후 연구에서는 혁신형 기업을 대상

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질적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 셋째, 계

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의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이전 요인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입지의 만족도와 

이전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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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Location Satisfaction of Innovative Start-ups

on the Intention of Relocation: Focusing on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Jongmin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ocation satisfaction of innovative start-ups, located in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on the intention of relocation.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data of a survey of 231 innovative start-ups that were founded less 
than 7 years ago. 10 factors related to the aspects of business management, network building, and business environment were considered 
as location satisfaction of start-ups. The dependent variable was whether innovative start-ups plan to relocate. First,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case of innovative start-ups in capital area, the intention to relocate was found to decrease when the location satisfactions related 
to the promptly provision of products and services to consumers and ease of supplying labor were increased. Second, in the case of 
innovative start-ups in non-capital area, it was found that the intention to relocate was found to decrease when the location satisfactions 
related to creating a network,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free and creative start-up environment were increas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sales of start-ups in non-capital area, the lower their intention to relocate while the higher firm age of start-ups 
in non-capital area, the higher their intention to relocate. This study has an academic contribution to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etween the location satisfactions of start-ups and the intention to relocate, which has been rarely addressed in Korea, and to shedding 
light on the difference in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Furthermore,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since it suggests factor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for geographical agglomeration of start-ups.

KeyWords: start-up, relocation, location,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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